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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수적금융업이 
선진금융인가?” 
G20 서울회의를 앞두고， 9월30일-10월1 일 ‘지구적 금융 · 
재정 위기와 효팩 시민사회의 과제’ 토론회가 열혔다. 
토론 참석자들은현 금융 시스템의 근본 개혁 등을 길봐게 주ε했다. 

토론회에서 닛잔교수(오른쪽)와흥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있다 

의 발행 억제， 헤지펀드·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 

가들에 대해서는 등록· 정보 공개와 함께 투기 

거래나 경영 참여를 제한승F는 규제가 필요하다 

고 한다. 동시에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재무건 

전성(BIS) 감독을 넘어 ’자산 운용’의 건전성까 

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은행의 증권 발 

행 매각 업무， 투자 업무를 억제하는게 핵심. 

박형준 ·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’ 연구원 

은‘스티글리츠의 유엔 보고서’를 인용해 금융거 

래세 도입을 주장했다. 신자유주의 체제는 초 

국적 자본 이통을 기하학적으로 증가시켜 자본 

훌 주의 불황과 호황 사이클을 증폭시켰다며， 국 
‘ 제적 금융자본에 세금을부과하자는주장이다. 

2011년 G20 정상회의 주최국 프랑스가 금융 

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， 

서울 G20에서는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. 

허영구 대표(투기자본감시센터)는 ‘G20’이 

라는 툴 자체， 나아가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

통제가 어디자1 7}-능하겠느냐며 그 한계를 되 

짚었다. “미국 증권 거래의 60%, 유럽 증권 거 

래의 40%가 0.03초 내 극초단타매매(HET)로 

거래되고 았다. 올해 2월 삼성증권도 외국 기관 

을 상대로 극초단타매매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 

다. 또한 전 세계 연간 GDP가 50조 달러인 데 

비해 파생상품은 그 10배에 탈하는 516억 달러 

로 추정된다. 뉴욕 월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

박형숙 기자 phs@sisain.co.kr 투자의 목적을 거래 차익과 수수료에 두게 되면 돈 중 1조 달러가 밤이 되면 인터넷망을 타고 

메 계금융위기가터진지 2년이지났다 세 그램금융타의유챔과수익성은증가하 14시간시차가있는묘증권시장으로이동한 

l 계 각국은 G20을 결성해 공동 대응에 지만 그것이 과도한 금융 팽창을 부추겨 사회 다. 전 세계 금융거래의 95%는 단기적 투기거래 

나섰지만， 시간이 흐르면서 ‘합의하지 않을 것 전체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금융 시스템을 현 일 정도로 빠른속도로 이동하면서 이윤을 챙기 

을 합의’승}는 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. 재의 ‘자본시장 중심’에서 ’은행 중심’으로 전환 고 있다. 오늘날 금융 시스템을 잔혹한 사기극 

그 와중인 9월30일 ‘G20 밖’을 상상하는 대형 해야한다는 게 조교수의 주장. 이라부르는 이유다 

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. 토론 참석자들 홍헌호 연구위원(시민경제사회연구소)의 말 
“금융 시스템 , 은행 중심으로 바꾸어야y--- -::-7 n1 ..... 1 l:::l .-.1..::.. 

의 주요발언을소개한다. 도 곱씹어볼 만야다. “금융업의 본질은 서비스 

조복현 교수(한밭대 경제학과)는 현재의 금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자금을효 다. 제조업 등 다른산업 활동에 싸게 돈을 빌려 

융 시스댐에 대한 근본 개혁을 주장했다. 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예금과 대 주면서 도움을 주는 지원 산업으로 성장했다. 

“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출을 중심P로 자금이 도는 금융 구조가 더 효 그런데 지금은 남의 돈을， 다른 산업의 돈을 빼 

규제의 부족이나 자본시장의 저발전 때문이 아 과적이라는 얘기다.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는 자 낼까를 궁리하는 ‘야수적 금융’이 되었다. 그것 

니다. 금융거래가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금융 본이득세 중과 증권거래세 강화 유동화 증권 이 선진 금융인가?"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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